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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대가 지난 분기 비트코인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 직후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면

서, 미국 최고 부자의 학교가 큰 손실을 봤다

. 하버드는 과거에도 기금 투자면에서는 평

균 이하의 성적을 거둬온 바 있다.  

하버드는 3분기 보고서에서 아이쉐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iShares Bitcoin 

Trust ETF, IBIT) 보유액을 약 5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렸다. 그러나 비트코

인 가격은 이번 분기 들어 20% 이상 떨어지

며 월가부터 개인 투자자, 심지어 미국 대통

령의 밈코인 보유자까지 여파를 받고 있다. 

만약 하버드가 10월 초 가격 하락이 시작

되기 전에 매도했다면 손실 없이 빠져나오거

나 소폭 이익을 거둘 수도 있었다. 실제 매입 

단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3분기에 매입한 

490만 주를 모두 보유하고 

하버드대, 비트코인 폭락 직전에 5억 
달러 투자…최근 상승에도 손실 

 ▶▶7면으로 계속

곧 닥칠 건강 보험료 폭등, 미 경제 전반에 부담 줄 듯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연

방의 건강보험 보조금이 올해 말 종료될 가능

성이 커지면서, 보험료 폭등이 이미 불안정한 

미국 경제에 ‘폭풍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험료는 

각 가정이 피할 수 없는 고정지출인 만큼, 두 

배 이상 인상될 경우 소비 축소와 고용 둔화를 

거쳐 경기 침체 압력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종료가 예정된 이 보조금은 오바마케어

(ACA) 마켓플레이스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적용돼 온 확대 보험료 세금 크레딧(En-

hanced Premium Tax Credits)으로, 가입자가 

소득 대비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비율을 크게 

낮춰주는 핵심 장치였다. 지난 43일간 지속된 

셧다운도 이 보조금의 연장 여부를 두고 힘겨

루기를 했던 것이었다. 그  ▶▶7면으로 계속

ACA 보조금 종료 시 보험료 두 배 이상 급등… 병원·기업·가계 연쇄 충격 우려 
12월 중순 의회 보조금 연장 표결 앞둬… 전문가들 돌이키기엔 너무 늦은 감  

<전체 기사 읽기>

12월 중순 정부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 관련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을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진단이다

<전체 기사 읽기>

3분기 보유액 거의 5억 달러…올해 급등 뒤 급락 
맞물리며 손실 불가피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415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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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협회 영리더십심포지움(YLS), 송년의밤 
12월 20일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

글랜드 한미시민협회(KACL, 회장 린

다챔피언)가 2세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경험과 비전을 제시하는 영리더십심포

지움(YLS) 및 송년의 밤 행사를 12월 20

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렉싱턴 엘크스

(ELKS)클럽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

에서는 한인사회에 공헌한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문어워즈 시상식도 함께 진행

된다.  

5시부터 시작되는 올해 YLS는 법조

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법에 관한 이야기

를 들으며 동시에 정신건강 전문가의 경

험과 대처방법 등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  

연사들은 매리언 라이언 미들섹스 지

검 지검장, 샘김 변호사이자 목사 그리

고 에스더 김 검사보 등으로부터 법조계

에서 경력을 바탕으로 불링, 헤이징 그

리고 음주 등의 문제를 다룬다. 심리상

담가인 양미아 시민협회 이사장 및 보스

톤코리아 칼럼니스트로부터 이와 관련

된 우울증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다루는 시간을 갖게 된다. 

영리더십심포지움은 무료이며 관심

있는 한인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 YLS에 관한 문의는 617-299-0294에 

할 수 있다.  

YLS 행사가 끝난 후 7시부터는 작년

에 이어 두번째 문어워즈 시상식 및 저

녁식사가 개최된다. 시민협회는 올해 6

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할 예

정이다. 선정 부문은 올해의 커뮤니티 

단체, 올해의 기업가 또는 비즈니스, 10

년을 이끌어온 자원봉사자, 올해의 동반

자(Ally), 30세 이하에게 주어지는 올해

의 떠오르는 리더 그리고 올해의 예술가 

등 총 여섯 가지다. 

밤 8시부터는 11시까지 매사추세츠 한

인회와 공동으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

년의 밤 댄스파티 행사를 갖는다. 이 행

사에는 DJ 피치(Peach)가 흥겨운 음악

을 담당한다. DJ 피치는 지난해 MFA에

서 열린 에일리 공연 당시 DJ로서 큰 활

약을 한 바 있다. 이날 송년 파티에서는 

경품추첨으로 대한항공 비행기 티켓 등 

다양한 상품을 증정한다. 입장료는 어른 

$100, 시니어 $75, 학생 $50(학생증 제시

요망)이다.  

티켓은 다음의 링크에서 구입가능하

다.  

티켓 : 

 https://www.eventbrite.com/e/holi-

day-party-with-dj-peach-tickets-

1892667061129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한국계 댄 고가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앤도버 소재 더 샤토 연회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매사추세츠 제6선거구 민주당 예비경선 출범식

과 연말 파티를 겸한 이날 행사에는 연방 노동부 

장관 비서실장을 비롯해 고 후보를 지지하거나 함

께 정치 현장을 경험해온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

며, 가족과 친지, 지지자 등 약 100여 명이 모여 그

의 출마를 축하했다. 조용한 정치 행보를 이어오

던 고 후보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재도전에 나선 

만큼 현장 분위기는 기대감과 환호로 가득했다. 

이날 연설에서 고 후보는 미국이 다시 강력한 반

이민 정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한국계와 레바논계의 아들이고, 독일·아

일랜드계 혈통을 지닌 아내와 자녀들을 둔 이민자 

가정의 구성원”이라며 “연방 의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

다.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 보험료 부담, 복지 혜택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성혁 목사는 7년 전 고 후보가 

불공정한 개표 논란 속에서 단 수십 표 차로 석패

했던 일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더욱 강력한 후보

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반드시 승리하길 바란다”

며 한인 커뮤니티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고 후보는 이미 카멜라 해리스 전 부통령 등 유

력 정치인들의 지지를 확보했으며, 모금액도 출마

를 선언한지 한달 만인 지난 10월말 기준100만 달

러를 넘어섰다. 

이번 민주당 예비경선에는 많은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으며 베트남계 트램 누엔 매사추세츠 주하

원의원이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전체 기사 읽기>

댄 고, 2026 연방 하원의원 선거 출범식 성황
11월 29일 앤도버에서 열린 연말 선거지지 모임에서 댄 고 하원의원 후보, 김 성혁 목사, 에스더 김 검사보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413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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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전역에서 

독감 감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

다고 보건 당국이2일 경고했다. 

연말 여행과 각종 모임이 본격화

되는 시점과 맞물려 확산세가 이

어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11월 

16일로 끝난 주간 기준 독감 관련 

입원 비율은 0.4%로, 11월 초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험실 확진 건수도 크게 뛰어 11

월 16일부터 22일 사이 450건이 보

고되며 전주 251건에서 급증했다

. 

당국은 특히 ‘서브클레이드 

K(Subclade K)’로 불리는 새로

운 독감 변이가 현재 미국 전역과 

영국, 캐나다 등지에서 확산하며 

감염 증가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

했다. 

보건 전문가들은 독감 백신이 

여전히 중증 질환을 예방하는 가

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국은 백신

이 매년 약 24만 건의 입원을 예방

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

층에서 예방 효과가 크다고 설명

했다. 

키아메 마하니아 매사추세츠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 접

종은 개인의 중증 위험을 낮추는 

것은 물론, 질병에 취약한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일

”이라며 “접종률이 높아질수

록 응급실과 병원에 가해지는 부

담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지난 독감 시즌 매사추세츠는 

큰 타격을 입었다. 2024-2025 시즌 

독감 관련 사망자는 465명에 달했

으며, 올해 시즌은 현재까지 4명

으로 집계됐다. 

보건 당국은 독감 예방을 위해 

다음 기본 수칙을 지속적으로 강

조하고 있다.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주민의 

독감 백신 접종, ▪아플 때는 외출 

자제, ▪기침·재채기 시 올바른 

가리기, ▪손 씻기와 실내 환기 강

화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매사추세츠 주정부는 저소득층 

난방 지원 프로그램(LIHEAP·주

내 명칭 HEAP)을 재개한다고 3일 

밝혔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난방 지원 프로그램(LI-

HEAP)의 예산을 뒤늦게 집행함에 

따라 모든 신청 처리절차를 재개하

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금은 원

래 11월 초에 배정되는 것이 관례지

만 연방 정부 셧다운과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지연으로 한 달 넘게 

지급이 멈춰 있었다. 

힐리 주지사는 “한 달 넘게 트럼

프 대통령은 미국 가정을 추위 속에 

기다리게 했다”며 “본격적인 한파

가 시작되는 만큼 이제라도 지원금

이 풀려 다행이다. 주정부는 신청 즉

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우리 가족들은 더 이상 기

다릴 여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어 “연방 자금 집행에 대비해 철저

히 준비해 온 에드 어거스터스 장관

과 주거복지부 팀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에드 어거스터스 주거·생활복지

부 장관도 난방 지원의 중요성을 강

조했다. 그는 “겨울철 가정 안전을 

지키는 데 난방 지원은 핵심 도구다. 

많은 주민들에게 HEAP은 따뜻한 

집과 난방, 식비, 약값 사이의 고통스

러운 선택을 막아주는 마지막 안전

망”이라며 “연방 자금이 풀린 만

큼 우리 부처와 지역 파트너들은 노

인, 장애인, 아이가 있는 가정이 빠르

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업무

를 재개했다”고 말했다. 

HEAP은 매년 매사추세츠 내 15

만 가구 이상, 약 30만 명이 겨울 난방

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 

연방 지원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올

해는 연방 셧다운 이후 행정부의 지

연으로 11월 13일 정부 재가동 후에

도 3주 가까이 자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힐리 주지사는 공개적으로 비

판한 바 있다. 

연방 지원이 멈춘 기간 동안 주정

부는 지난해 남은 연방 기금을 활용

해 긴급 난방이 필요한 가정을 우선 

지원했고, 매사추세츠 공공요금국

(DPU)은 단전·단수 중단 유예 기

간을 2025년 10월 27일부터 2026년 4

월 1일까지로 연장해 주민 보호에 나

섰다. 

현재 모든 HEAP 자격 대상자

(MA지역 중위소득 60%미만, 4인가

족 $ 99,573미만)들은 온라인으로 난

방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 신청: 

https://www.toapply.org/MassH

EAP 

<전체 기사 읽기>

매사추세츠 저소득 가정 난방 지원 예산 집행 재개
매사추세츠 독감 환자 급증…새 변이 
확산이 주 요인

힐리 주지사 “트럼프 행정부 한 달 넘게 국민을 추위 속에 방치”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411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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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햄프셔, 체납자에 최대 이자·벌금 
468달러 감면…한시적 세금 사면 시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햄프셔주가 미납 세금 

회수를 위해 2월 15일까지 체납자

를 대상으로 한시적 세금 사면 프

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

램의 핵심은 연체 벌금 전액 면제

, 이자 50% 감면으로, 체납자는 원

금과 절반의 이자만 내면 된다. 

주 정부가 제시한 대표 사례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1,000달러

를 체납한 사람은 원래 1,586달러

를 내야 하지만, 사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1,118달러로 해결할 수 

있어 총 468달러가 할인된다. 

주 정부는 세금 사면으로 최소 

5백만 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회

수 대상 미납세는 총 8,320만 달러

이며, 이 중 대부분은 기업체가 체

납한 6천1백만 달러 규모 사업세

다. 

투자소득세(I&D tax)는 지난

해 폐지됐지만, 이전 연도 미납분

이 남아 있어 959개 계정이 총 3백

만 달러를 체납 중이다. 이들 역시 

이번 사면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훨씬 

큰 세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수년간 신고를 하지 않

은 체납자는 ‘자발적 신고 프로

그램’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조

언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미국 내 항공 여행 시 리얼 아이

디 (REAL ID)가 없는 승객들은 내

년 2월부터 45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미국 교통안전청(TSA)이 2

일 발표했다. 

리얼 ID는 올해 5월부터 의무화되

었지만, 그동안은 승객들이 추가 신

원 확인 절차를 거치고 경고만 받으

면 탑승이 허용되었다. 국토안보부

(DHS)는 현재 승객의 94%가 요건

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번 수수료는 

여행객들이 리얼 ID를 발급받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리얼 ID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마련된 강화된 신원 확인 요건을 충

족하는 연방 표준의 주 발급 운전면

허증 또는 신분증이다. 

이 신분증을 발급받으려면 대부

분 주에서 일반 신분증을 발급받을 

때보다 더 많은 서류를 차량관리국

(DMV)에 제출해야 한다. 리얼ID는 

원래 2008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 여러 차례 시행이 연기되어 왔다. 

2026년 2월 1일부터는 리얼ID나 

여권 등 다른 승인된 신분증이 없는 

만 18세 이상 국내선 승객은 TSA의 

대체 신원 확인 시스템인 ‘Con-

firm.ID’를 이용하기 위해 환불 불

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TSA는 수수료를 낸다고 해서 신

원 확인이 반드시 승인되는 것은 아

니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탑승

이 거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승인될 

경우 신원 확인은 10일간의 여행 기

간에 대해 유효하다. 

수수료는 공항 도착 전에 온라인

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공항에서도 검

색대 진입 전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

지만, 절차가 최대 30분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한다. 

TSA는 당초 수수료를 18달러로 

제안했으나, 대체 신원 확인 프로그

램 비용이 예상보다 더 많이 들 것으

로 파악되어 금액을 인상했다고 밝

혔다. 

군 신분증, 영주권 카드, 연방 인정 

부족의 사진 신분증도 인정되는 대

체 신분증에 포함된다. TSA는 또한 

애플 월렛, 구글 월렛, 삼성 월렛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발급된 디지털 

신분증도 미국 내 250곳 이상의 공항

에서 허용하고 있다. 

<전체 기사 읽기>

리얼ID 없는 항공 여행객, 2월부터 45달러 수수료 부과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409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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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업중)

978.870.0508  
978.870.0043

보스톤 시, 내년 1월부터 주택 재산세 13% 인상 예고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보스톤시는 내년 1월부터 보스

톤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Prop-

erty Tax)가 약 13% 인상될 것이라

고 3일 밝혔다. 미셸 우 보스톤 시장

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팬데믹 이

후 상업용 건물 가치가 급락하는 반

면 주택 가치가 꾸준히 오르면서, 현

행 주법 아래에서는 “지속 불가능

한 수준의 부담이 주민들에게 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들은 내

년에 평균 약 780달러의 세금 증가를 

감당해야 한다. 최종 세율은 시가 제

출한 자산 평가가치를 매사추세츠 

수입국(DOR)이 승인하는 즉시 확

정된다. 

이번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은 상업

용 건물 가치의 추가 하락이다. 올해 

상업용 부동산 가치는 6% 떨어진 반

면, 주택 가치는 2% 상승했다. 지난

해에도 상업용은 5% 하락, 주택은 

3% 상승해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

다. 

우 시장은 공실 사무실을 주거용

으로 전환하고 기업 유치를 추진해 

왔지만 구조적인 하락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그 결과 내년부터 보

스톤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들은 평

균 4.4%의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아 

평균 21만 달러의 세금을 절감하게 

된다. 금융지구의 경우 대형 빌딩은 

35만 달러 이상 세금이 줄어들 것으

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행 주법은 상업용 세율

을 주거용보다 크게 올리는 것을 제

한하고 있어, 주택 소유자의 부담 증

가를 막으려면 입법 조치가 필요하

다. 매사추세츠의 핵심 도시인 보스

톤의 상업용 세율은 유권자에게 민

감한 정치인들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주 의회의 논리이며 타당한 견

제장치다.  

우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에 걸쳐 재산세 부담을 조정하는 특

별법안(Home Rule Petition)을 상정

했으나, 모두 상원에서 막혀 표결조

차 열리지 못했다. 우 시장은 “보스

톤 시의회에서 세 번째로 통과된 안

건이 아직도 주 의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사우스보스톤을 지역구

로 둔 민주당 주 상원의원 닉 콜린스

가 표결을 막고 있다. 콜린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첫 안에서 핵심 재정 

자료가 조작, 은폐됐고, 올해도 시가 

중요한 재정 정보를 숨기고 있다”

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콜린스 의원은 “시가 

주민들의 재산세 인상 관련 투표권

을 박탈하려 한다”며 재정 책임성

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스톤 시는 연방 정부의 예

산 삭감 위기에 직면해 있어 재정 압

박이 더 커지고 있다. 시 예산 46억 달

러 중 70% 이상이 재산세에서 나오

는데 그 대부분이 상업용 부동산에

서 발생한다. 

우 시장은 시 재정 운영도 긴축 기

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3일 보스톤 

시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인력 채용 

동결을 지시했으며, 각 부처는 내년 

2027 회계연도 예산을 올해보다 2% 

줄여 제출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이 곧바로 

세금 고지서를 받는다는 점이다. 우 

시장은 1월 청구서에는 새 세율이 지

난 분기분까지 소급 적용되어 “13% 

인상이지만 지난 분기와 비교하면 

26% 증가처럼 체감될 것”이라고 경

고했다. 

그녀는 “특히 고정소득에 의존하

는 노인과 서민층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날씨가 추워지고 난방

비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지출 증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미셸 우 시장 캐나다 출장비 1만 3천불
… 알고 보니 일반석 이용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턴글로브가 미셸 우 

보스턴 시장의 노바스코샤 출장 

비용을 공개하며 납세자 부담을 

강조하는 헤드라인을 달았지만, 

가족과 함께 이동하면서도 일반

석을 이용했고, 경비 역시 해외 

공식 일정 기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우 시장

은 재선에 성공한 며칠 후인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남편, 세 자녀, 

직원들과 함께 노바스코샤를 방

문했다. 이번 여행의 공식 목적

은 매년 보스턴 커먼에 세워지는 

45피트 높이의 크리스마스트리

를 인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트리는 1917년 할리팩스 폭발 당

시 보스턴이 신속하게 구조 지원

을 보낸 데 대한 감사의 의미로 

노바스코샤가 매년 보내오는 선

물로, 양 지역 간 오랜 우정을 상

징하는 전통 행사로 자리 잡아왔

다. 

출장비는 총 13,367달러였으며

, 이 중 1만 1,283달러가 시 예산에

서 지출됐다. 시장 본인의 왕복 

항공권은 573.79달러였고 가족 

동행 비용은 공식 경비에 포함되

지 않았다. 수행 보좌관, 경호 인

력, 공원국 임시국장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임을 고려하면 이번 

비용은 해외 공식 출장비로는 상

당히 검소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다 보니, 논란의 초점은 

비용 자체라기보다 글로브의 보

도 방식에 맞춰졌다. 실제 독자 

댓글에서도 “이게 왜 뉴스인가

”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한 독자는 “이걸 스캔들로 보

려면 너무 약하다(weak beer)”

고 지적했고, 또 다른 독자는 “

이 정도면 매우 경제적인 출장인

데 호스텔에 묵기를 바라는 건가

”라고 반문했다. 일부 독자들의 

매주말 플로리다로 이동하는 트

럼프 대통령의 세금 낭비를 빗대

기도 했다.  

전통 행사 참석과 지역 외교 

성격을 띤 이번 방문을 두고, 보

스톤글로브가 강조한 ‘납세자 

비용 낭비’ 프레임에 무리가 있

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글로브는 ‘납세자 부담’ 뉘앙스 강조했지만 실제 경비는 
해외 출장 중 최소 수준

상업용 건물 가치 하락 지속…세입자·은퇴자 부담 급증 우려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407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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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교통체증 더 악화…전국 다섯 번째로 나쁜 
도시 유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보스톤의 교통체증이 올해 다

시 악화되며 전국 최악 수준을 여전

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분석 업체 인릭스( INRIX)

가 4일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보스톤 지역 운전자는 올해 평균 83

시간을 교통체증 속에서 허비한 것

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4시간 증

가한 수치다. 

INRIX는 올해 보스톤이 전국에

서 다섯 번째로 교통이 가장 혼잡한 

도시라고 발표했다. 필라델피아의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보스톤

은 체증이 증가했음에도 지난해보

다 한 단계 내려갔다. 전 세계 순위에

서도 12위로, 방콕, 로마, 멜버른보다 

교통이 더 막히는 도시라는 불명예

를 안았다. 

INRIX에 따르면 이런 교통 체증

으로 인해 보스톤 운전자는 평균 

1,529달러의 연간 비용(유류비, 생산

성 손실)을 잃었으며, 도시 전체 경

제적 손실은 29억 달러에 달했다. 

보고서는 특히 도심 한복판에서 

브레인트리  분기점 (Causeway 

St.~Pilgrims Hwy.)까지의 93번 남

행구간(I-93South)를 올해도 보스톤 

교통난의 핵심 문제 지점으로 꼽았

다. 이 구간은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혼잡한 통근 구간으로 나타났다. 매

일 출퇴근 시간에 이 구간을 이용하

는 운전자는 연간 81시간을 잃는 것

으로 분석됐다. 지난해(109시간)보

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전국 상위

권이다. 

보스톤·동부 매사추세츠·뉴햄

프셔 일부를 포괄하는 광역 지역의 

주민들은 56%가 차를 이용해 출퇴

근하며 8%는 카풀, 대중교통 이용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가장 큰 화제를 모은 교

통정책 중 하나는 혼잡통행료(con-

gestion pricing)였다. 뉴욕시는 올해 

1월부터 맨해튼 중심 업무지구 진입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했고, 그 결과 

교통량 감소, 대중교통 증가, 차량 속

도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즉시 나타

난 것으로 알려졌다.  

INRIX는 “2024년에 전국에서 

가장 붐비는 구간 상위 25곳 중 5곳이 

뉴욕에 있었지만, 혼잡통행료 시행 

첫해인 2025년에는 그중 1곳만 남았

다”고 분석했다. 

반면 매사추세츠 주요 정치 지도

자들은 혼잡통행료 도입에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모

라 힐리 주지사는 지난해 타 주 차량

에 대한 통행료 가능성을 일축했고, 

최근 상원 교통위원회 공동 의장 브

렌던 크라이튼은 “적어도 검토 정

도는 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체 기사 읽기>

노이스터 눈비 후 이제는 북극한파…
기록적 추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 12월의 시작은 결코 순

탄치 않다. 비교적 온난한 겨울

이 될 거라는 장기 예보와 달리 

12월 들어 뉴잉글랜드는 노이스

터에 이어 북극한파까지 차례로 

맞게 된다.  

4일 목요일 오후 늦게 부터는 

북극에서 강력한 한기가 뉴잉글

랜드로 밀려오면서 강추위가 시

작될 예정이다.  목요일의 시작

은 대체로 흐리겠고, 늦은 오전

부터 오후 사이에 각 뉴잉글랜드 

주 일부 지역에 짧고 강한 스노 

소나기가 지나갈 가능성이 있다.  

오후부터 바람이 시속 20-30

마일로 강해지며, 체감온도는 훨

씬 낮을 전망이다. 오후 늦게 부

터 혹독한 북극 한기가 유입되면

서 기온이 올 시즌 들어 가장 낮

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평년보다 20도에서 30도나 낮

아지며,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아침까지는 한 자릿수 또는 10대 

초반 기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은 화씨 0도 이하 또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보스턴권은 화씨10~12도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등교하는 아이들

이나 출근하는 이들은 반드시 두

껍게 옷을 껴입어야 한다. 

이 혹독한 추위는 약 24시간 정

도만 지속되지만 다음 주 초 또 

다른 북극 한파가 몰려온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평년보다 20도에서 30도 낮은, 위험한 강력 한파

올해 평균 83시간   운전자들 도로에서 허비  
93번 사우스는 여전히 보스톤에서 가장 막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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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주일 미사 미사 Lord’’s s Day Mass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평일 미사 WWeekekdaday y MaMass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매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성당연락처 CoContantact ct Us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곧 닥칠 건강 보험료 폭등, 미 경제 전반에 부담 줄 듯
러나 이 제도가 연말 사라질 경우 

ACA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즉

시 급증하며, 의료 시스템과 기업, 가

계 전반에 광범위한 충격이 예상된다

. 

비영리 연구기관 KFF는 확대 세금

크레딧이 종료될 경우 2026년 보조 대

상 가입자의 보험료가 평균 114% 인

상될 것으로 분석했다. 사실상 보험료

가 두 배 이상 치솟는 셈이다. 이미 보

험사들은 2026년 보험료 인상안을 제

출하며 중앙값 기준 18% 인상을 제시

해, 2018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 

예고됐다. 

보험료 급등은 시장에서 건강한 가

입자가 가장 먼저 이탈하는 구조적 문

제도 낳는다. KFF의 정책분석가 엠

마 와그너는 “보험료가 오르면 건강

한 가입자들이 먼저 시장을 떠난다”

고 지적했다. 이는 가입자 풀의 위험

도를 높이고, 보험사가 다시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순환 구조—이른바 ‘죽

음의 소용돌이(death spiral)’—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운다. 

이러한 변화는 병원에도 직접적인 

압박을 준다. 보험료 상승으로 가입을 

포기한 무보험자들이 응급 상황에서 

병원을 찾으면, 병원은 비용을 회수하

지 못한 채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미 낮은 마진으로 운영되는 저소득 및 

농촌 지역 병원, 커뮤니티헬스 센터들

은 인력 감축이나 서비스 축소를 검토

해야 할 수도 있다. 최근 전국에서 산

부인과·정신건강 서비스 축소 사례

가 늘어나는 것도 이러한 흐름과 맞물

린다. 

기업 역시 비용 부담을 피하기 어렵

다. 병원들은 무보험 환자로 인한 손

실을 보전하기 위해 민간보험에 더 높

은 요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고, 이

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단체보험료 인

상으로 이어진다. 보험료 부담이 커지

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주들은 단

체 보험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게 된다

. 직원들이 ACA 보험에 의존하는 스

몰비지니스들은 폭등한 보험료 부담

이 임금·복지 요구 증가로 전가될 수

도 있다. 

비록 미 의회가 12월 중순 건강보험 

보조금 관련 법안 표결을 앞두고 있지

만, 전문가들은 2026년 보험료 인상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 보험사들이 인상안을 제출한 만큼, 

이 보조금(확대 세금 크레딧)이 유지

되더라도 급등세가 크게 완화되기 어

렵다는 것이다. 와그너는 “보험료가 

실제로 인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며 2027년 이후 전망도 밝지 않다고 분

석했다. 

평균 114%에 달하는 보험료 인상은 

가계경제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준다. 

와그너는 “이 정도 인상폭이면 가계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고 지적했다. 관세 인상 등 올해 연방 

경제정책 변화로 소비심리가 흔들리

는 가운데, 고정지출의 급격한 확대는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를 더욱 가속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조사업체 모닝컨설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존 리어는 최근 “지금

은 폭풍 전의 고요기에 가깝다”고 말

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료 

폭등이 그 ‘폭풍’을 앞당기는 결정

적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 비트코인 폭락 직전에 5억 
달러 투자…최근 상승에도 손실 

있다면 최선의 경우에도 약 14% 

손실이 예상된다. 

이는 7월 초 분기 최저가 기준

으로 계산한 결과로, 당시 약 2억

9,400만 달러에 매입한 물량이 현

재는 2억5,500만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의미다. 다만 올해 초 

대폭 상승하기 전에 2분기에 매

입한 190만 주는 상대적으로 방

어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하버드의 손실은 570

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기금(en-

dowment) 전체에서 보면 미미

한 수준이다. 9월 30일 기준 보고

된 비트코인 보유액은 전체의 

1%에도 못 미쳤다. 

주류 금융권에 깊이 스며든 비

트코인 

하버드의 이번 사례는 올해 큰 

폭의 가격 상승 이후 기관 투자자

들이 비트코인에 공격적으로 베

팅해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트

코인은 올해 한때 126,000달러를 

돌파하며 연초 대비 34% 상승했

다가 최근 30% 이상 급락, 올해 

수익분을 모두 되돌렸다.  

하버드 기금의 최근 10년 연평

균 수익률은 8.2%로 타 아이비리

그 대학들에 비해 뒤처졌다. 하지

만 현 CIO 나브 나베카(N.P. 

“Narv Narvekar) 체제 8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9.6%로 개선됐

다. 하버드가 비트코인에 투자했

다는 점만 해도 과거의 보수적인 

펀드 운영에서 변화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2024-2025 회계연도(6월 30일 

종료) 기준 하버드는 11.9% 수익

을 기록했으나, MIT(14.8%)와 

스탠퍼드(14.3%)에는 미치지 못

했다. 

다른 대학들도 크고 작은 규모

의 비트코인 투자를 보고했지만 

규모는 훨씬 작다. 브라운대는 

1,400만 달러 블랙록 비트코인 

ETF(IBIT)를, 에모리대는 5,200

만 달러 규모의 그레이스케일 비

트 코 인  미 니  트 러 스 트 

ETF(GBTC)를 보유하고 있다

고 밝혔다. 

장기 투자자는 버틸 수 있어… 

암호화폐는 부적절한 투자 자산, 

평가도  

기금이나 연금처럼 장기 투자 

성향을 가진 기관의 경우 단기 평

가손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장이 회복될 여지가 있고, 필요

하면 다른 자산을 현금화할 여력

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적 

연금 기금들은 2022년 암호화폐 

폭락 직격탄을 맞았지만, 비트코

인 가격은 이후 5배 이상 반등했

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

히 암호화폐가 장기 보유 자산으

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인

프라스트럭처 캐피털 어드바이

저스의 제이 해트필드 CEO는 “

도박을 할 때는 들고 있는 게 아

니라 팔아야 한다”며 비트코인 

보유를 도박에 비유하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1면에 이어서

ACA 보조금 vs HSA 직접지급 비교표

항목 ACA 보조금(보험료 세액공제)
HSA 직접지급(트럼프·공화
당안)

기본 개념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대신 내
줌 (소득 기준)

정부가 현금을 개인 건강저축계
좌(HSA)에 입금

지원금 흐름
정부 → 보험사 (소비자 보험
료 감소)

정부 → 개인 계좌 (개인은 보험
료 직접 부담)

보험 가입 유도 효과
보험료가 낮아져 젊은 층도 가
입 유지

젊은 층은 “보험료 아까움” 
→ 보험 탈퇴 가능성 높음

보험시장 안정성
건강한 사람까지 보험에 남아 
리스크 분산 → 보험료 안정

건강한 사람 이탈 → 아픈 사람
만 남음 → 보험료 폭등(데스 스
파이럴 가능)

정치적 메시지 효과
“보험료가 낮아진다”이지만 
체감은 낮음

“정부가 당신에게 직접 돈 준
다!” → 정치적 매력 큼

소비자 유연성
보험료·자기부담금 등 특정 용
도만 가능

의사·병원·치과·약·안경 
등 다양한 의료비 직접 지출 가
능

단점
정부-보험사 구조가 복잡해 보
임 / 공화당은 “보험사 퍼주
기”라고 비판

보험료는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 보험 가입률 감소 위험

고위험군 보호
고령·만성질환자도 적정 보험
료 유지

고위험군 보험료 폭등 → 보험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

재정적 지속 가능성
보험료 안정으로 장기적 비용 
구조가 예측 가능

젊은 층 이탈로 보험료 상승 → 
정부 지원 확대 압박

수혜자 체감도 “보험료가 내려간다” 정도
“정부가 나에게 현금 준다” 
효과로 체감 강함

전문가 평가
시장 안정화·보험료 억제에 효
과적

시장 불안, 역선택 증가, 보험료 
폭등 가능성 크다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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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디어필드의 양키 캔들, 북미 매장 20곳 폐쇄… 
900명 감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서부 매사추세츠에서 반세기가 

넘도록 향초 제품을 생산해온 대표 

브랜드 양키 캔들이 미국과 캐나다 

전역의 매장 20곳을 폐쇄할 것이라

고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모기업이 

밝혔다. 

양키 캔들을 소유한 뉴웰브랜즈는 

월요일 성명을 통해 전 세계 브랜드

에서 총 900명의 직원을 감원하겠다

고 발표했다. 이는 전문직 및 사무직 

인력의 약 10%에 해당한다. 이번 조

치는 수개월째 이어진 실적 부진 가

운데 나온 것으로, 경영진은 일부 원

인이 관세 압박과 연관돼 있다고 설

명해왔다. 미국 내 직원 감원은 연말

까지 진행될 것으로 회사는 내다봤

다. 

양키 캔들은 1969년 사우스 해들리

에서 창업해 1983년 디어필드로 이전

했으며, 창립 이래 매사추세츠에 기

반을 두고 운영되어왔다. 회사 웹사

이트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에는 디어

필드의 대표 매장 ‘양키 캔들 빌리

지’를 포함해 총 15개 매장이 있으

며, 생산·유통 시설도 지역 내에 위

치한다. 

이 회사는 특히 계절별(seasonal) 

향초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크리스

마스 시즌은 미슬토(Mistletoe), 레

드 애플 리스(Red Apple Wreath) 

등이 유명하다.  

양키 캔들은 뉴햄프셔에서 9개, 로

드아일랜드에서 3개의 매장을 운영

하지만 어떤 매장이 폐쇄 대상인지

는 공개하지 않았다.  

뉴웰 브랜즈 대변인은 “이번 조

정은 브랜드 매출의 약 1%에 해당하

며, 오늘날 소비자들의 쇼핑 방식에 

맞추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

이라고 말했다. 

뉴웰은 이번 조치가 완전히 시행

되면 연간 약 1억1천만~1억3천만 달

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

로 예상했다. 반면 퇴직금 등 구조조

정 관련 비용은 7천5백만~9천만 달

러로 추정된다. 

피터슨 뉴웰 브랜즈 CEO는 10월 

실적 발표에서 해외 매출 부진을 주

요 역풍 요인으로 언급했다. 그는 관

세로 인해 회사가 2025 회계연도에 1

억8천만 달러의 비용 압박을 받을 것

으로 예상하며 “무역 교란이 소비

자와 소매업체의 단기 행동에 영향

을 미쳤다”고 말했다. 

양키 캔들 제품은 대부분 미국 웨

이틀리(Whately) 시설에서 제조되

지만, 뉴웰의 주방용 브랜드—크록

팟과 미스터커피 등—는 중국과 동

남아시아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의존

해 관세 영향으로 현금흐름에 압박

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 등 

일부 주요 시장에서도 어려움이 이

어지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브

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한 뒤 해당 

지역 매출이 “극적으로” 감소했다

. 

뉴웰은 2015년 양키 캔들을 132억 

달러에 인수했으며, 샤피, 러버메이

드, 콜맨 등 여러 유명 생활용품 브랜

드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기사 읽기>

패트리어츠, 자이언츠에 33대 15 완승
… 10연승 질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자

이언츠를 압도하며 33대 15로 승

리, 10년 만에 첫 10연승을 달성

했다.  

12월 1일 월요일 팍스보로 질

레트 구장에서 열린 먼데이나잇 

풋볼에서 패트리어츠는 경기 시

작부터 끝까지 흐름을 완전히 장

악했다. 패트리어츠는 경기 첫 

드라이브에서 앤디 보레가레스

의 필드골로 포문을 연 뒤, 자이

언츠의 첫 번째 펀트를 리턴 전

문 리시버 마커스 존스가 94야드 

터치다운으로 연결하며 일찌감

치 분위기를 압도했다.  

드레이크 메이는 헌터 헨리에

게 36야드 패스를 연결한 데 이어 

케이숀 부테에게 3야드 터치다

운 패스를 성공시키며 1쿼터를 

17대 0으로 마무리했다. 

자이언츠는 2쿼터 초반 대리

어스 슬레이튼의 30야드 캐치 앤

드 런으로 첫 점수를 올리며 반

격의 실마리를 찾는 듯했지만, 

패트리어츠는 바로 분위기를 되

찾았다. 뉴욕이 필드골 시도 과

정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범하자 

이를 곧바로 득점으로 연결했고, 

이어 메이는 카일 윌리엄스에게 

절묘한 33야드 터치다운 패스를 

성공시켰다.  

윌리엄스의 터치다운 이후 이

어진 킥오프에서 자이언츠가 공

을 흘리자 패트리어츠는 다시 공

격권을 얻어 필드골로 점수를 더

했고, 전반 종료 전 2분 공격에서

도 보레가레스가 추가 필드골을 

성공시키며 30대 7로 전반을 마

쳤다. 

후반전 득점은 다소 주춤했지

만 자이언츠가 30대 15까지 추격

한 것이 전부였다. 패트리어츠는 

4쿼터 보레가레스의 필드골로 

다시 점수 차를 벌리며 33대 15 

승리를 확정했다. 

이날 메이는 31회 중 24회 패스

를 성공시키며 282야드, 2터치다

운으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

줬다. 이번 승리로 패트리어츠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10연승을 

달성했다. 

패트리어츠는 이번 주 휴식을 

가진 뒤, 오는 12월 14일 오후 1시 

홈에서 버펄로 빌스를 맞이한다. 

<전체 기사 읽기>

8

https://bostonkorea.com/news.php?code=&mode=view&num=41395&page=2&wr=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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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기간: 12월 5일 ~ 12월 31일

연말 선물보따리
이 준비한

행 사 1 행 사 2

홍삼정 240g
홍삼정 리미티드 (3개입)

천녹, 달임액 구매시

보자기 포장 제공
$200 이상 구매시    10% 할인
$300 이상 구매시    15% 할인
 $500 이상 구매시    20% 할인

SALE 
2O%UP 

TO

보스턴정관장 벌링턴 H마트 204호 (3 Old Concord Rd)  전화 : 929.600.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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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홀리데이 시즌의 매력, 빈티지 마켓부터 산타와의 특별한 만남까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12

월 보스턴 곳곳에서 펼쳐지는 홀리데이 마

켓과 산타 이벤트가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빈티지 아이템부터 수제 공예품까지 다양한 

선물을 찾을 수 있는 플리 마켓과 홀리데이 

페어가 시내 여러 곳에서 개최된다. 특히 프

루덴셜 센터의 산타 방문 이벤트는 아이들

에게 크리스마스의 마법 같은 순간을 선사

한다. 

이번 시즌 보스턴의 홀리데이 마켓들은 

대형 쇼핑몰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경

험을 제공한다. 지역 아티스트들과 직접 대

화하며 선물을 구매할 수 있고, 수제 제품의 

스토리를 듣는 특별함이 있다. 각 이벤트마

다 30개 이상의 벤더가 참여해 보석, 의류, 빈

티지 아이템, 홈 데코 등 다채로운 상품을 선

보인다. 

겨울 추위 속에서도 따뜻한 핫 초콜릿을 

마시며 홀리데이 쇼핑을 즐기고, 아이들은 

산타 클로스를 만나 소원 리스트를 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보스턴의 12월은 이처

럼 다양한 홀리데이 이벤트로 가득하다. 

섬머빌 플리 홀리데이 마켓 

섬머빌 플리 홀리데이 마켓이 아츠 앳 더 

아모리에서 12월 두 차례 개최된다. 13회째

를 맞이하는 이 홀리데이 마켓은 두 개 층에 

걸쳐 큐레이션된 빈티지 상품과 아티산 제

품들로 가득 채워진다. 데이비스 스퀘어 커

뮤니티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은 이 마

켓은 매년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방문객들은 빈티지 의류, 바이닐 레코드, 

예술 작품, 액세서리 등 다양한 아이템을 발

견할 수 있다. 지역 아티스트들의 수제 공예

품도 함께 판매되어 선물을 찾는 사람들에

게 특별한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대형 매장

에서는 찾을 수 없는 개성 있는 아이템들로 

가득한 이 마켓은 홀리데이 시즌의 완벽한 

쇼핑 장소가 된다. 

주소: Arts at the Armory, 191 Highland 

Avenue, Somerville, MA 02143 

날짜: 12월 7일 (일)/12월 21일 (일) 

시간: 오전 10시 - 오후 4시 

웹사이트: https://www.thesomerville-

flea.com/ 

하버드 스퀘어 홀리데이 페어 

하버드 스퀘어 홀리데이 페어가 두 주말

에 걸쳐 케임브리지에서 열린다. 1986년부

터 거의 40년 가까이 이어져온 보스턴 지역

의 오래된 전통 행사중 하나다. 뉴잉글랜드 

지역 장인들과 세계를 여행하는 수입업자들

이 참여하는 심사를 거친 마켓으로, 독창적

이고 합리적인 가격의 선물을 찾을 수 있다. 

이 페어의 특별함은 제품을 만든 장인들

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카탈로그

나 온라인 쇼핑에서는 불가능한 연결감을 

선물에 담을 수 있다. 훌륭한 사운드트랙과 

함께 활기찬 대안적 마켓플레이스 분위기 

속에서 옛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공간이 된다. 

주소: 1 Brattle Square, Cambridge, MA 

02138 

날짜: 12월12일-12월21일 (매주 금, 토, 일

)  

시간:   

금요일- 오후 12시 - 7시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7시 

일요일- 오후 12시 - 6시 

웹사이트: https://www.harvardsquare-

holidayfair.com/ 

다운타운 보스턴 홀리데이 마켓 

다운타운 보스턴 홀리데이 마켓이 서머 

스트리트 플라자에서 매주 목, 금, 토요일마

다 열린다. 다운타운 크로싱 중심부에서 홀

리데이 쇼핑을 완성할 수 있는 이 마켓은 다

양한 아티산 벤더들이 엄선되어 참여한다. 

보석, 목각 제품, 금속 조각, 음식, 양초, 의류

, 홀리데이 테마 상품 등 폭넓은 선택지를 제

공한다. 

토요일에는 잉카시사 팜이 라이브 알파카 

세 마리를 데려와 관람객들이 직접 만져볼 

수 있으며, 알파카 울 제품도 판매한다. 캐롤

러들의 공연도 예정되어 있어 더욱 축제 분

위기를 더한다. MBTA 교통 시스템의 중심

부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주변 레스

토랑과 역사적 명소들로 둘러싸여 있다. 

주소: Summer Street Plaza, 10 Summer 

Street, Boston, MA 02110 

날짜: 11월 28일 - 12월 21일 (매주 목, 금, 

토) 

시간: 오전 11시 - 오후 4시 

웹사이트 : https://www.downtown-

boston.org/event/downtown-boston-hol-

iday-market-2/2025-12-13/ 

산타 인 더 시티 

프루덴셜 센터에서 산타 인 더 시티 이벤

트가 12월 여러 날짜에 걸쳐 진행된다. 아이

들은 산타의 백 베이 거실을 재현한 축제 분

위기의 공간에서 산타 클로스를 만날 수 있

다. 프루 브라운스톤의 스위트그린 건너편

에 위치한 산타의 특별한 공간은 시즌 동안 

한정적으로 운영된다. 

아이들이 위시 리스트를 가져와 산타에게 

올해 받고 싶은 선물을 말할 수 있으며, 특별

한 기념 사진과 함께 많은 홀리데이 즐거움

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사진 패키지는 30

달러부터 시작한다.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추억을 만들어주는 이 이벤트는 

보스턴 홀리데이 시즌의 필수 방문 장소가 

되고 있다. 

주소: Prudential Center, 800 Boylston 

Street, Boston, MA 02199 

날짜: 11월 29일 -12월 20일 (매주 토요일) 

시간: 오후 12시 - 6시 

사진 패키지: 30달러부터 시작 

웹사이트: https://www.prudentialcen-

ter.com/experiences/events/santa-in-the-

city-2/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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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미

국 의회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초

당적 협력 아래 의원들의 주식 거래

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고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전

했다. 

법안은 의원들의 개별 기업 주식 

매매를 금지하고, 이들이 현재 보유

한 주식을 처분하도록 강제하는 내

용을 담았다. 

법안 공동 발의자에는 양당 의원 

100명 이상이 이름을 올렸다. 

신속한 법안 표결을 위한 절차도 

함께 추진된다. 

공화당 안나 폴리나 루나(플로리

다) 하원의원은 '의원 주식거래 금지

법'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심사 배제 

청원' 절차를 개시했다고 전날 밝혔

다. 

심사 배제 청원이 하원 의원 과반

(218명)의 동의를 얻어 통과되면 상

임위 심사 없이 법안을 본회의 표결

에 부칠 수 있다. 

이는 공화당을 이끄는 마이크 존

슨 하원의장 등 지도부에 반기를 드

는 움직임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존슨 의

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에 넘길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

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공화당 칩 로

이(텍사스) 의원과 민주당 세스 매거

지너(로드아일랜드) 의원은 성명에

서 "지도부가 의회 주식 거래에 대한 

강력한 금지 조치를 신속히 내놓지 

않는다면, 의원들이 직접 행동에 나

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 하원은 지난달에도 심사 배제 

청원 절차를 거쳐 고(故) 제프리 엡

스타인 성범죄 사건 자료 공개를 강

제하는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표결을 막으려 했지만, 여

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다수 이탈표

가 나왔다. 

다만 하원에서 이 법안이 상정, 의

결되더라도 상원 통과 전망은 불투

명하다. 지난 7월에도 유사한 법안이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를 지지한 공화당 인사는 조시 홀

리(미주리) 의원 한 명뿐이었다고 로

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미국에서는 기업이나 정부의 

내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국회의원

들의 주식 거래에 관한 논란이 꾸준

히 제기됐다. 

2012년 의원들의 내부 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거래 내역 공개 의무를 강

화한 '의회 내부정보 이용 금지법'이 

시행됐으나, 로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113명의 의원이 총 9천

261건의 주식 거래로 약 7억600만 주

를 사고판 것으로 나타났다. 

mskwak@yna.co.kr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11월 미국의 고용이 예상외로 전

월 대비 감소했다는 민간 조사업체 

지표가 나왔다. 

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

프로세싱(ADP)은 11월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3만2천명 감

소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3월(5만3천명 감

소)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

소 폭이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는 11월 중 고용이 4만명 증가할 것이

라는 예상이었다. 

ADP 집계 민간고용은 지난 6월에 

이어 8∼9월에도 2개월 연속 감소하

며 고용 약화를 시사해왔다. 

대다수 업종에서 고용이 약화한 

가운데 전문·사업서비스(2만6천명

), 정보(2만명 감소), 제조업(1만8천

명 감소) 부문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

다. 

특히 종업원 50명 미만 소형 사업

체 고용이 12만명 감소해 11월 고용 

미국서 의원 주식거래 금지법 추진…양당서 100여명 공동 발의

ADP 발표 11월 민간고용 3만2천명↓…고용약화

안나 폴리나 루나 美 하원의원

하원 표결 위한 '심사 배제 청원' 절차도 개시

감소를 주도했다. 반면 50명 이상 사

업체는 고용이 전월 대비 증가했다.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4%를 나타냈다. 

넬라 리처드슨 ADP 수석 이코노

미스트는 "고용주들이 신중해진 소

비자와 불확실한 거시경제 환경에 

대응하면서 최근 고용이 불안정한 

양상을 보였다"며 "11월 고용 둔화가 

광범위하게 나타난 가운데 소규모 

사업체가 감소를 주도했다"라고 말

했다. 

ADP 민간 기업 고용지표는 민간

정보업체가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한 조사 결과로 미 정부가 공식 집계

한 비농업 고용지표와는 차이가 있

을 수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 사태 여파로 10월 정부 공식 고용보

고서가 발표되지 않고, 11월 고용보

고서도 당초 스케줄보다 지연돼 발

표될 예정인 가운데 월가에서는 고

용시장 동향을 가늠하기 위해 ADP 

민간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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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도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주

니어가 투자하는 회사들에 행운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 정부와의 계약을 따내거나, 

규제 완화 혜택이라는 선물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이해충

돌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산하고 있

다고 보도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

프 주니어는 10억 달러(약 1조4천600

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 1789 

캐피털에서 파트너 직을 맡고 있다. 

1789 캐피털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

선 이후에만 22개 기업에 투자했다. 

이 중 소규모 희토류 스타트업 벌

컨 엘리먼츠는 미 국방부로부터 6억

2천만 달러(약 9천100억 원)의 대출

을 받게 됐다. 

이는 국방부 전략자본실(OSC) 출

범 후 최대 규모의 대출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분야의 세레브

라스 시스템즈는 국방부와 4천500만 

달러(약 66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

했다. 

이와 함께 로켓 스타트업 파이어

호크 에어로스페이스와 양자컴퓨팅 

기업 사이퀀텀은 미 공군과 각각 1천

만 달러(약 146억 원) 이상의 계약에 

성공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연방 의회 윤리국의 법률고문 출

신인 케드릭 페인은 "트럼프 대통령

이 이번 대출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

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제기된 이해충돌 의혹이 또 목격됐

다"고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의 장남과 차남은 

부친이 친(親) 가상화폐 정책을 추진

하는 와중에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를 본격화해 막대한 수익을 낸 것으

로 알려졌다. 

또한 트럼프 일가는 미국의 외교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동 국

가들과 여러 건의 거래를 성사했다. 

 

특히 지난달 무함마드 빈 살만 사

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백악관에 방

문하기 전날에는 트럼프 일가와 사

우디의 자본이 합작으로 몰디브에 

고급 리조트를 건설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과 업체 측은 

투자와 정부 계약에 특혜가 없었다

는 입장이다. 

트럼프 주니어가 투자 회사와 정

부 간 협상에 관여한 적도 없고, 정부

도 계약 과정에서 트럼프 주니어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상화폐나 부동산 분야의 투자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트럼프 일가의 입장

이다. 

그러나 페인 전 의회 윤리국 법률

고문은 "대통령은 자신이나 가족이 

재정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직위

를 이용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상황

조차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계약 따고, 규제 완화되고…트럼프 아들이 손대면 다 '대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주니어(좌측)와 차남 에릭(중앙)

트럼프·업체 측 "특혜없었다" 손사래…전문가들은 이해충돌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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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조민정 신

선미 기자 = 쿠팡이 3천370만개 계정

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개

한 지 닷새째가 됐지만 소비자의 불

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에 공동현

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된 상황에서 

쿠팡이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모습

을 보이면서 전자 금융사기(피싱)와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등 2차 피해

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지는 모습이

다. 

온라인에서는 비정상 로그인 시도

와 해외 결제 승인 알림이 이어졌다

는 제보가 잇따르고, 탈퇴·집단 소

송 움직임까지 가시화하고 있다. 

◇ 계정 로그인·결제 시도 잇따

라…소비자들 '탈팡'·소송 움직임 

속도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상

에서는 '쿠팡 사태' 이후 로그인 시도

와 스미싱 등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본인의 쿠팡 계정에 비정상

적인 로그인이 있었다는 게시글이 

많았다. 

한 소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

내가 사용하지 않은 기기로 쿠팡 계

정에 로그인한 기록이 확인돼 쿠팡 

고객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로그인 기록이 '대한민국'이 아

니라 필리핀 등 해외로 나타나거나 '

위치를 알 수 없는 곳'으로 표시된 사

례도 여러 건이었다. 

로그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쿠팡의 설명과 달리 '알 수 없는' 로

그인 시도가 셀 수 없이 이뤄져 소비

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쿠팡 계정에 신용카드 등 결

제 수단을 연동해 둔 경우가 많아 소

비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한다. 

신용카드를 분실한 적이 없고 쿠

팡 사태를 제외하면 결제 정보가 유

출될 이유가 없는데, 해외 승인 시도

가 여러 건 있었다는 게시글도 이어

졌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국회 정

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대규모 회

원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결제 정

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망 분리가 

돼 있어서 결제 정보는 같이 보관하

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지기 

전날 쿠팡에 결제수단으로 등록했던 

카드로 300만원이 무단 결제된 사례

도 보도되는 상황이다. 

이외 쿠팡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가 잇따르고 스팸 전화가 하루에 여

러 건 오고 있다고 소비자들은 피해

를 호소했다. 

전날 현안 질의에서는 의원 비서

관이 받은 쿠팡 사칭 스미싱 문자 사

례가 공유되기도 했다. 쿠팡 계정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

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쿠팡 탈퇴 움

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탈퇴 과정

이 복잡하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목

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

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탈퇴

는 PC 버전으로만 가능한데 6단계를 

거쳐야 하고, 유료멤버십 와우멤버

십은 10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공정

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행위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거주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사태 이후 쿠팡의 대응이 무성의해 

탈퇴를 결심했다"며 "탈퇴하는 과정

이 여러 단계여서 까다로운 것도 불

편했다"고 말했다. 

집단 소송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

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네이버 카

페는 30여개이고 회원 수는 50만명을 

넘었다. 

네이버 카페 중 두 곳의 회원 수는 

각각 약 14만명, 12만명에 이른다. 이

와 별개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 위

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운영되

고 있다.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시작됐다. 지난 1일 쿠팡 이

용자 14명은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

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출했고, 부산에서도 1

인당 위자료 30만원 상당의 손해배

상 청구 소송 제기가 예고됐다. 

여러 법무법인이 모집한 집단 소

송에는 각각 수천명의 쿠팡 이용자

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

자연맹은 오는 9일까지 분쟁조정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아 한국소비자단

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

쟁조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 쿠팡 "결제·로그인 정보는 보

호"…소비자 불안은 '여전' 

쿠팡 측은 이번 유출에서 신용카

드 등 결제 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

히고 있다. 

이들 정보는 별도 관리돼 이번 유

출과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지만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정보 유출 범

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쿠팡이 정보 유출을 공개할 당시 '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유출 대상에

서 빠져있었으나 이후 유출된 것으

로 확인됐다. 

로켓직구 등을 이용하기 위해 쿠

팡에 입력해둔 개인통관번호가 유출

됐을 가능성에 통관번호 재발급도 

급증하며 홈페이지 접속 지연 사례

까지 벌어졌다. 

다만 쿠팡은 개인통관번호는 유출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닷새째 쿠팡사태에 떠는 소비자…해외로그인·무단결제 시도도
"3천만명 개인정보 유출 여파…업계 전방위 점검 
탈팡·소송 움직임도 본격화…전문가들 "최악 상황 대비해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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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현 이율립 기

자 =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은 체감온도 

영하 12도의 강추위에도 '응원봉'들

이 가득찼다. 

진보단체 1천741개가 소속된 내란

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

념위원회(비상행동)는 오후 7시 국

회의사당역 앞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

진'을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1만1천명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애초 예상됐던 3천

명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참석을 

예고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경호 사

정으로 불참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위해 첩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

고 설명했다. 

'내란청산'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

를 외친 참석자들은 1년 전 이날 밤 

국회 앞에서 계엄군을 막은 시민의 

힘을 기억하고 '내란'의 잔해를 넘어 

사회 개혁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발언자로 나선 시민 유하영씨는 "

혁명은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

들이 이끈다는 것을 광장에서 배웠

다"며 "'다시 만난 세계'를 향한 기대

를 기억하고, '윤석열 너머'로 함께 

나아가자"고 외쳤다. 

시민 이주원씨는 "새 정부에게 바

라는 것은 완전한 내란 세력 척결"이

라며 "아직도 내란에 가담한 자들과 

정당이 아무런 책임 없이 사회를 활

보한다. 새로운 사회대개혁을 이뤄

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 측은 결의문도 채택해 함께 

낭독했다. "앞으로 완전한 내란외환 

종식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해 행

동하자"는 등의 내용이다. 이들은 오

후 8시 50분쯤 집회를 마친 뒤 약 1.5

㎞ 떨어진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했

다. 

참석자들은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각양각색의 '응원봉'도 들었다. 촛불 

모양의 발광 머리띠를 하거나, 윤석

열 전 대통령의 탈을 쓴 참석자도 눈

에 띄었다. 

초등학생 딸과 함께 집회에 온 김

길동(54)씨는 "작년 이맘때 계엄이 

일어난 뒤 여기에 있었다. 그때 복장 

그대로 나왔다"라며 "1년이 다 되도

록 윤석열을 비롯해 처벌받는 사람

이 없어 통탄스럽다"고 했다. 

손자 둘과 함께 나온 윤정옥(58)씨

는 "오늘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 

무너질 뻔한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이겨내서 기념하는 날"이라며 "아이

들에게 역사적인 현장을 보여주고 

싶어서 왔다"라고 말했다. 

강추위에 집회에 나선 시민들은 

롱패딩을 입고 털모자, 귀마개, 장갑 

등으로 꽁꽁 싸맨 모습이었다. 은박 

담요를 두른 이도 보였다. 

일부는 집회를 마친 뒤 국회의사

당에서 열린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기억행사'에 참석해 당시 상황을 되

새기는 미디어 파사드가 본관 외벽

에 투영되는 모습을 관람했다. 

비상행동 집회의 길 건너편에서는 

보수단체들의 '12·3 계몽절 집회'가 

열렸다. 자유대학과 신자유연대 회

원 등 오후 8시 기준으로 약 200명이 

자리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이들은 윤

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당

하다고 주장하며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외쳤다. 1년 전 비상계엄 선

포 시각에 맞춰 계엄 선언문을 읽거

나 "제2차 계엄을 선포한다"라며 퍼

포먼스를 했다. 

집회에 참여한 고등학교 3학년 손

수영(19)양은 "날씨가 춥지만 나라

가 안 좋아지고 있어서 바꾸려고 나

왔다"라며 "사람들에게 계엄의 합법

성을 알리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 이모(32)씨는 "계엄

을 불법이나 내란으로 규정짓고 국

민 절반의 의견을 묵살해 항의 차원

으로 나왔다"라며 "우리의 목소리에

도 귀 기울여 달라"라고 했다. 

suri@yna.co.krkwang@yna.co.kr

'계엄 1년'의 밤…국회의사당 앞에 다시 모인 '응원봉'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응원봉을 들고 있다.

진보단체 집결 "평범한 시민의 혁명…내란외환 완전 종식" 

李대통령은 불참…'태극기'도 200명 모여 "계몽절" 주장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응원봉을 들고 있다.

3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자유민주주의 청년들이 개최한 '계엄 정당성 홍보 12·3 계몽절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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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사이가 냉

담해진 지 오래인 정아(공효진 분)와 현수(

김동욱) 부부의 위층에는 서로를 뜨겁게 사

랑하는 김 선생(하정우)과 수경(이하늬) 부

부가 산다. 

윗집 사람들을 부러워하던 정아는 어느 

날 이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 윗집 부부

는 그들의 부부관계에 정아와 현수를 초대

하고 싶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꺼낸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현수와 달리 정아는 "무슨 이야기

를 하는지 일단 들어나 보자"고 한다. 남편

에게는 '손님으로 모신 이들이니 너무 예의 

없게 굴지 말아 달라'는 부탁도 더한다. 

윗집 부부의 자유분방한 말들에 한없이 

당황하면서도 받아들여 보려고 노력하는 

정아의 모습에 관객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

게 된다. 

하정우 감독의 네 번째 연출작 '윗집 사람

들'에서 정아 역을 맡은 공효진은 "저는 그

저 사람들 대신 당황해주는 역할이라고 생

각했다"고 돌아봤다. 

오는 3일 개봉하는 '윗집 사람들'은 자유

분방한 부부관계를 표방하는 윗집 부부와, 

느닷없는 제안에 당황해하는 아랫집 부부

의 진한 대화를 담은 '19금' 코미디다.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

난 공효진은 "누구와도 나누기 힘든 이야기

를 다루는 영화인 만큼, 관객들이 잘 따라올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장인물들이 관객 대신 당황해하

고 화내주는 구조"라면서 "듣기에 민망할 

수는 있어도 흥미가 없을 수는 없는 내용이

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공효진은 "관객들이 부담감이나 불쾌감, 

반감 없이 영화를 보게 하려는 노력을 가장 

많이 했다"면서 "그것을 위한 최선의 무기

는 웃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쯤은 성공한 것 같다"면서 부산

국제영화제와 런던아시아영화제 등 영화 

개봉에 앞서 관객들을 만난 후기도 전했다. 

공효진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가 

상영될 때 객석 여기저기서 쉴 새 없이 웃음

이 터졌다"면서 "배우 입장에서는 신기할 

정도로 예상하지 못한 장면들에서도 많이 

웃으시는 걸 보고 신기했다"고 돌아봤다. 

영화의 유머 코드가 이렇게 잘 먹힐 줄은 

몰랐던 공효진은 "관객들이 하도 빵빵 터져

서, 처음에는 '하정우 감독의 팬들이 많이 

오셨나 보다'라고만 생각했다"며 웃음 지었

다. 

폭소와 실소를 유발하는 대사들이 쉼 없

이 이어지지만, 정작 촬영 현장에서 배우들

은 대사 암기와 연기에 몰입하느라 웃을 틈

이 없었다고 한다. 

공효진은 "배우들끼리는 '코미디인 줄도 

모르고 찍었다'고 이야기하곤 한다"면서 "

외울 내용이 많아서 쉬는 시간에도 항상 모

여서 대사를 맞췄다"고 돌아봤다. 

감독이자 주연 배우 하정우에 대한 애틋

함도 전했다. 하정우는 최종 대본이 확정되

기 직전까지 주 5회, 아침 8시에 시작하는 '

리딩 회의'를 반복하면서 수정에 수정을 거

듭했다고 한다. 

공효진은 "(하정우가) 즉흥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사 한줄 한줄을 그렇게 고심

해서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쉬는 시간 없이, 미친 듯이 생각하

는 사람"이라면서 "저런 사람이 감독도 하

고 배우도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 덧붙였다. 

one@yna.co.kr

'윗집사람들' 공효진 "영화제 관객들 쉴 새 없이 웃어 신기했죠"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고(故) 신

해철이 생전 진행한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 

'고스트스테이션'이 인공지능(AI) 기술의 

힘을 빌려 다시 팬들 곁으로 찾아온다. 

넥스트유나이티드는 '고스트스테이션'

을 재해석한 '고스트스테이션: 더 넥스트

'(Ghoststation: the Next)를 오는 14일 유

튜브로 처음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넥스

트유나이티드는 신해철 관련 지식재산권

(IP)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업체로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제작진은 이 프로그램에서 AI 기술로 만

든 'AI 신해철'을 등장시킨다. 

제작진은 "AI 신해철은 고인을 '부활'시

키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가 남긴 질문·사

유·가치를 계승해 2025년의 청취자들과 

잇는 문화적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AI 신해철은 프로그

램 회차마다 시작 부분에서 "나는 신해철이 

아니다. 나는 그가 남긴 질문과 생각들이 지

금을 사는 방식"이라고 말할 예정이다. 

AI 신해철은 고인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

이 아닌, 그의 철학적 기반을 참고해 현재 

세대를 위한 '새로운 대화'를 만들어간다는 

설명이다. 

'고스트스테이션'은 신해철이 지난 2001

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한 라디오 프로그

램으로, 심야 방송인데도 마니아층을 형성

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 프로그램은 

2001∼2003년 SBS 라디오에서 방송되다 

2003∼2007년 MBC 라디오에서 '고스트네

이션'이란 이름으로 청취자를 만났다. 이후 

'고스트스테이션'이란 이름으로 돌아와 인

터넷 방송(2007∼2008년), SBS 라디오(2008

년), MBC 라디오(2011∼2012년)에서 방송

됐다. 제작진은 '고스트스테이션'이 처음 방

송된 SBS 측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

다. 

'고스트스테이션: 더 넥스트'는 주류 음

악 프로그램에 서기 쉽지 않은 신인 뮤지션

을 소개하고, 이들에게 지원 프로그램을 제

공하는 등 신해철이 생전 강조한 음악 생태

계 다양성 구축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제작진은 신해철의 생각을 과도하게 해

석하거나, 정치적·사회적 왜곡이 발생하

는 것을 방지하고자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준수했다고 밝혔다. 

tsl@yna.co.kr

신해철 라디오 '고스트스테이션', AI 기술로 돌아온다



21The Boston Korea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광고

►► Meet Me at
the MFA ► Winter 

Events

► Plan your visit at mfa.org

► Art ► Exhibitions ► Events ► Community ► Art ► Exhibitions ► 

$5 Third Thursdays

Hanukkah
► Thursday 12/18 
► $5 admission after 5 pm

Exhibition

Martin Puryear: 
Nexus
► Through 2/16

Exhibition

Winslow Homer 
in Watercolor
► Final weeks 
► Closes 1/19

Winslow Homer, The Adirondack Guide (detail), 1894. Watercolor 
over graphite on paper. Bequest of Mrs. Alma H. Wadleigh.

Tim Correira Pho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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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무한히 흐를 것처

럼 느껴진다. 매일 아침 출근해 일하고, 아

이들 학교와 학원 일정에 맞춰 하루를 보낸

다. 어느새 세월은 흘러, 머리에는 흰빛이 

돌고, 몸은 예전 같지 않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온 세월 끝에 문득 마음속에서 이런 질

문이 떠오른다. 

“은퇴 후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 

“지금의 나는 그 준비를 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에게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숫자

나 잔고의 문제가 아니다. 노후대책은 결국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자신을 돌보

는 사랑, 배우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자녀

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책임감—이 모든 

것이 노후 준비 속에 담겨 있다. 

은퇴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다. 그동안의 의무와 책임에

서 벗어나, 진짜 ‘삶’을 살아가는 시기다

. 여행을 다니고, 책을 읽고, 손주와 놀며 웃

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오랜 친구들과 차 

한 잔 나누는 평화로운 오후—그 모든 순간

이 바로 은퇴 이후의 행복이다. 그러나 그 

행복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꾸준한 준

비와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 미리 시작하는 

습관에서 비롯된다. 

은퇴를 준비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첫째, 꾸준한 투자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인

덱스펀드나 ETF처럼 안정적인 장기 투자 

종목에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넣는 것이다

. 복리의 힘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작

용한다. 

둘째, 빚을 멀리하고 절제된 소비를 유지

하는 것이다. 고금리 부채는 은퇴 후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소비를 통해 행복을 

사려 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

족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빚을 내서 

하는 투자는 투자 실패로 바로 이어진다. 

셋째, 돈보다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과 가족, 친구

와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재정적 독립

만큼이나 감정적, 관계적 독립도 중요하다. 

은퇴 설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

얼마를 모아야 충분할까’라는 질문을 던

진다. 그러나 진정한 질문은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이다. 100만 달러를 모았

더라도 불안한 사람은 불안하고, 절반만 있

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평안하다. 돈

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사

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노후 재정을 준비하면서 ‘내가 사

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까?’ 생각해 보자. 그것은 단순히 유산이 

아니다. 평생의 삶에서 보여준 태도와 습관

, 책임감과 배려의 유산이다. 자녀에게 물

려줄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돈을 대

하는 올바른 가치관이다. 

노후대책의 마지막 목적지는 결국 ‘사

랑’이다. 사랑은 말로도 전해지지만, 준비

된 행동으로 더욱 깊이 전해진다. 오늘 하

루의 작은 절약, 꾸준한 투자, 그리고 가족

에게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모두 사랑

의 표현이다. 

은퇴란 삶이 멈추는 시점이 아니다. 오히

려 진정한 자유와 감사가 시작되는 순간이

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사

랑의 모습일 것이다. 추수감사절, 감사한 마

음이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32) 
노후대책, 은퇴, 그리고 사랑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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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
617-299-0294

Visit our website
kacl-ne.org

Key Discussions & Insights (Symposium is FREE)

Bullying & Hazing 

Underage Drinking or DUI

Depression & Mental Health

Career in Public Service

2025
YOUNG
LEADERS
SYMPOSIUM

PARENTS | CAREGIVERS
STUDENTS

Join experts to hear their
experiences, insights, and feats.
The panel will explore pursuing a
career in law, impact of bullying
& hazing on a child’s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Stay on the right side of the law. 

Sam Kim
Lt. US Navy

Chaplain

Distinguished Panel

Esther Kim
Law Student

3:03 Prosecutor

DA Marian Ryan
Middlesex County
District Attorney

Mia Yeung
LMHC, LMFT

Chair , KACL-NE

RSVP:Newenglandkacl@gmail.com
Lexington Elks Club
959 Waltham St., Lexington, MA 

Fundraiser to follow at 7 pm.
Student Ticket price $50.

20 December 2025 at 5- 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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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12월 7일 - 12월 13일 

● 운수: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됩니다. 급하게 
서두르거나 끌려가지 말고 자신만의 리듬으로 앞으로 나아가세요. 

● 금전: 현상태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큰 이익은 없어도 손해 보는 
일도 없는 무난하게 지나갑니다. ● 애정: 격렬하지 않지만 은은하게 이어지는 감
정의 교류가 있습니다. 조용히 스며드는 사랑이 마음을 채워줍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0, 13일 길일. 11, 12일 주의.

쥐띠 | 자신만의 리듬으로

● 운수: 정성껏 가꿔온 일들이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수확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 금전: 반가운 소식이 들

려오고 재산이 불어나는 즐거움도 누리게 됩니다. 예상보다 훨씬 나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 애정: 서로에 대한 확신이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사
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8, 9일 길일. 7, 13일 주의.

소띠 | 풍성한 결실이 익어가는

● 운수: 방심하지 말고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처해야 합니다
. 속에 숨어있어서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합

니다. ● 금전: 갑작스러운 고장이나 수리비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예비 자금을 준
비하고 큰 구매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애정: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빠른 
해결이 필요합니다.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으니 즉각 대화를 나누세요. 

99, 87, 75, 63, 51, 39년생은 8, 11일 길일. 9, 13일 주의.

토끼띠 | 신중하게 결정

● 운수: 주변이 소란스러워도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으면 아
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내적 안정이 외적 평

화를 만들어냅니다. ● 금전: 크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게 쓰지도 않는 것도 중
요합니다. 현재에 만족하며 무리하지 마세요. ● 애정: 사랑은 표현함으로 완성되
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보다 깊은 배려를 아끼지 않도록 하세요. 

98, 86, 74, 62, 50, 38년생은 7, 12일 길일. 8, 13일 주의.

범띠 | 보다 깊은 배려를

● 운수: 일이 술술 풀리며 원하는 것을 수월하게 얻게 되겠
습니다. 행운의 여신이 내 편이니 자신 있게 도전해 보세요. ● 금

전: 로또 당첨처럼 예상하지 못한 횡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복이 저절로 굴러 들
어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애정: 가슴 벅찬 감동이 연속되는 시기입니다
. 꿈꾸던 로맨스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9, 11일 길일. 7, 10일 주의.

용띠 | 자신 있게 도전

● 운수: 파도 하나 없는 잔잔한 바다처럼 평온하게 잘 지나
갈 것입니다. 극적인 사건이 없다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 금

전: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세요.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좀더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 애정: 평범함 속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뜨겁게 타오르지는 않
지만 은은한 온기가 더 오래갈 수 있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0, 12일 길일. 8, 11일 주의.

뱀띠 | 평온한 나날이 계속되는

● 운수: 앞만 보고 달리다가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
다.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며 움직이세요. ● 금전: 할인이

나 세일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물건을 사기 쉽습니다. 카드보다 현금 사용으로 지출
을 통제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일방적인 감정 표현이 상대를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와 호흡을 맞춰가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7, 11일 길일. 9, 12일 주의.

말띠 | 호흡을 맞춰가는 

● 운수: 매사에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작은 실수가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금전: 고정적으

로 나가는 것 외에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지출 항목을 재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야 합니다. ● 애정: 상대의 작은 실수를 크게 부풀리지 마세
요. 관대함과 이해심으로 사소한 문제는 넘어가는 여유를 보여주세요. 

03, 91, 79, 67, 55, 43년생은 8, 12일 길일. 10, 13일 주의.

양띠 | 한 번 더 확인하고

● 운수: 방심한 틈을 노려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위기 관리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 

너무 좋은 조건의 제안은 의심하고 계약서는 철저히 검토하세요. 어쩌구니없이 속
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애정: 상대를 믿는 마음을 갖고 불필요한 의심은 시작도 
하지 마세요. 질투나 의심이 관계를 삐걱거리게 만듭니다.   

05, 93, 81, 69, 57, 45년생은 10, 13일 길일. 9, 12일 주의.

닭띠 | 정신을 바짝 차리고

● 운수: 미소가 행복을 전염시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자
신은 물론이고 주변까지 밝게 비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 금전

: 기분 좋은 용돈이나 선물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일들이 모여 결국은 큰 
일도 해낼 수 있게 해줍니다. ● 애정: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이 관계에 생기를 더
합니다.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사랑이 더욱 더 깊어질 것입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9, 13일 길일. 8, 11일 주의.

원숭이띠 | 함께 웃고 즐기는

● 운수: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딱 좋은 속도로 흘러갈 것
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 

금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집니다. 예상이 가능한 수입과 지출로 계
획을 세워야 수월하게 됩니다. ● 애정: 무난하게 유지되는 관계에 만족해야 합니
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온도가 주는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11, 12일 길일. 10, 13일 주의.

개띠 | 꾸준히 앞으로 나가면

● 운수: 얼어붙었던 상황이 녹아내리며 새로운 시작이 보입
니다.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

금전: 묶여있던 돈이 풀리거나 밀린 대금이 들어옵니다. 숨통이 트이면서 한결 마
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 애정: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이 관계를 따뜻하게 감
싸줍니다. 진심 어린 대화가 두 마음의 거리를 좁혀주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9, 12일 길일. 11, 13일 주의.

돼지띠 |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새 앨범 '두 

잇'(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8회 연

속 1위를 기록했다. 

30일(현지시간)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두 잇'은 앞서 

7주 1위를 기록한 테일러 스위프

트의 신보 '더 라이프 오브 어 쇼걸

'(The Life Of A Showgirl)을 제치

고 '빌보드 200'에서 1위로 데뷔했

다. 

스트레이 키즈는 지난 2022년 '

오디너리'(ODDINARY)를 시작

으로 '맥시던트'(MAXIDENT), '

파이브스타'(★★★★★), '락스타

'(樂-STAR), '에이트'(ATE), '합

'(合·HOP), '카르마'(KARMA)

에 이어 이번 '두 잇'까지 총 8장의 

앨범이 연속으로 이 차트 정상에 

오르는 기록을 썼다. 

이들은 이로써 '빌보드 200'에서 

최다 1위를 기록한 K팝 가수라는 

자신들의 기록을 자체 경신했다. 

또한 '빌보드 200'에 처음으로 진

입한 앨범을 시작으로 8장의 앨범

이 연속해서 모두 1위를 차지한 것 

역시 현지 가수를 통틀어 빌보드 

역사상 스트레이 키즈가 유일하

다. 

빌보드는 "스트레이 키즈는 또

한 이번 8번째 1위로 2000년 이래 

이번 세기 가장 많은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한 그룹이라는 자신들

의 기록도 경신했다"고 설명했다. 

'빌보드 200'은 실물 음반 등 전

통적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횟수

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

(SEA),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

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

치(TEA)를 합산한 '앨범 유닛

'(Album Units)으로 순위를 매긴

다. 

'두 잇'은 이번 차트 집계 기간 29

만5천장에 해당하는 앨범 유닛

(Album Units)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앨범 판매량은 28만6

천장으로 이번 주 '톱 앨범 세일즈 

차트' 1위를 차지했다. SEA는 9천

장이었고, TEA는 미미한 수준이

었다. 

빌보드는 "'두 잇'은 올해 발매 

첫 주로는 7번째로 많은 앨범 유닛

과 4번째로 많은 앨범 판매량을 기

록했다"고 전했다. 

'두 잇'은 스트레이 키즈가 '확신

을 가지고 지금 과감하게 행동하

라'는 신념을 토대로 오늘을 즐기

며 새로움을 만들어 가는 자신들

의 이야기를 담은 앨범이다. 

더블 타이틀곡 '두 잇'(Do It)과 

'신선놀음'을 비롯해 '홀리데이

'(Holiday), '포토북'(Photobook) 

등 총 5곡이 수록됐다. 팀 내 프로

듀싱팀 쓰리라차(방찬·창빈·한

)가 전곡을 직접 만들었다. 

이 가운데 '신선놀음'은 노랫말

과 뮤직비디오에서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과 세계관을 뽐내 팬들

의 호평을 받았다. 

이번 앨범은 정규 혹은 미니앨

범이 아닌 '스키즈 잇 테이프

'(SKZ IT TAPE)라는 독특한 명

칭을 내걸고 발매됐다. 

멤버 방찬은 지난달 21일 소속

사를 통해 "스트레이 키즈 음악의 

다양성과 새로운 도전을 보여드

리기 위해서"라며 "이번에도 저희

만의 스타일대로 특별하게 준비

해 봤다. 새롭게 보여드릴 수 있는 

장르와 메시지들을 각 곡에 담아

봤다"고 소개했다. 

스트레이 키즈는 올해 전 세계 

35개 지역에서 56회에 걸친 자체 

최대 월드투어 '도미네이트'(do-

miATE)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어 앙코르 콘서트를 인천 아시

아드주경기장에서 열며 데뷔 7년 

만에 국내 스타디움 공연장에 입

성했다. 

tsl@yna.co.kr 

스키즈, '빌보드 200' 8연속 1위…K팝 최다 기록 자체 경신



The Boston Korea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연예

(서울=연합뉴스) 고가혜 기자 = 흥행력 있

는 지식재산권(IP)을 바탕으로 한 시즌제 

드라마들이 방송가에서 시청자를 사로잡는 

'치트키'가 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첫 방송한 배우 이제훈 주연

의 SBS 드라마 '모범택시3'는 국내 시즌제 

드라마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힌다.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2021년부터 방영된 

이 시리즈는 택시 기사 김도기(이제훈 분)

와 무지개운수 팀원들이 억울한 피해자들 

대신 사이다 같은 복수 대행극을 펼치는 이

야기다. 시즌1과 시즌2에서 각각 최고 시청

률 16%, 21%를 기록하며 연속 안타를 쳤다. 

벌써 세 번째 시즌이지만 이번에도 반응

이 심상찮다. 지난달 29일 방영된 4회에서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11.6%를 기록하며 방

송 2주차 만에 시청률 두 자릿수를 넘겼다. 

실제 일어났던 범죄를 바탕으로 한 현실

적인 사건, 매 시즌 더 강력해지는 빌런(악

당)을 해치우는 시원하고 통쾌한 액션, 의뢰

받은 사건에 맞춘 김도기와 무지개운수 식

구들의 다채로운 부캐(부가캐릭터) 변신 등

에 힘입어 탄탄한 팬층을 형성한 결과다. 

주인공인 배우 이제훈은 "시즌1·2를 하

면서도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며 "시즌3까지 만들 수 있

었던 건 시청자들의 사랑과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방송사들이 시즌제 드라마를 선호하는 

이유는 앞선 시즌을 통해 확보한 두터운 팬

층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시청률이 

보장되고, 흥행이 검증된 IP를 최대한 확장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모범택시3'의 연출을 맡은 강보승 

감독은 제작발표회 당시 "모범택시는 시즌

10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메가 IP"라며 "세계

관이 탄탄하고, 주인공이 피해자 대신 복수

를 해준다는 직선적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

에 (이전 시즌을 보지 못한) 시청자들의 중

간 유입도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범택시' 시리즈의 선례를 보며 첫 공개 

당시 반응이 좋았던 다른 작품들도 잇달아 

시즌제 제작에 도전하고 있다. 

'과거에서 온 무전'을 통해 미제 사건을 해

결한다는 세계관으로 '웰메이드'라는 찬사

를 받았던 이제훈·김혜수·조진웅 주연의 

tvN '시그널'(2016년)은 10년 만인 내년 시

즌2 공개를 앞두고 있다. 

또 이혼 전문 변호사인 최유나 작가의 실

제 재판 사례를 극본에 녹여 최고 시청률 

17.7%를 기록한 장나라 주연의 SBS '굿파트

너'(2024년)도 시즌2 제작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방영을 계획하고 있다. 

평범한 치킨집을 운영하는 전설적인 협

상가 신사장(한석규)이 각종 분쟁을 해결하

는 내용의 tvN '신사장 프로젝트'(2025년)도 

시즌2 제작을 논의 중이다.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매력적인 캐릭터, 

탄탄한 세계관, 두터운 팬층이라는 삼박자

를 모두 갖췄다는 점이다. 

이들 모두 개성 강한 주인공이 매회 다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에피소드 형식의 작

품들이란 점에서, 시즌제 제작을 위한 스토

리 확장이 더욱 용이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러한 방송가의 추세는 방송사보다 앞

서 활발하게 시즌제 드라마를 제작해온 온

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의 영향이 크

다. 

다른 플랫폼에는 없는 오리지널 IP를 활

용한 시즌제 드라마는 OTT 신규 구독자 유

입과 충성 고객 유치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

이 됐다.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은 

팬덤이 있는 원작 웹툰과 이를 잘 구현한 컴

퓨터그래픽(CG), 주인공 유미 역을 맡은 김

고은의 호연 등을 바탕으로 시즌2까지 제작

됐고, 현재 시즌3를 준비하고 있다. 

또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학교에 고립된 

학생들의 사투를 그린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도 내년 공개를 목표로 시즌2를 제

작 중이고, 현빈·정우성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디즈니+의 기대작 '메이드 인 코리아'

는 시즌1 공개도 전에 벌써 시즌2를 확정했

다. 

다만 모든 시즌제 드라마가 성공을 보장

하는 것은 아니다. 

시즌제 드라마는 앞서 성공했던 시즌과 

비교 대상이 되면서 평가가 더 까다로워지

는 사례가 많고, 시즌3 이상의 장기 시리즈

가 되면 스토리 확장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다. 

실제로 SBS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3의 

경우 16.8%의 최고 시청률로 종영했지만, 

최고 27.1%를 기록한 시즌2를 넘어서지 못

했다.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던 넷플릭스 '오

징어 게임'이나 '스위트홈' 역시 시즌3에선 

다소 힘을 잃었다. 

한 제작사 관계자는 "결국 시즌제 드라마

의 성공 여부는 좋은 IP와 이야기의 확장성

에 달려 있다"며 "아무리 탄탄한 세계관을 

갖고 있어도 전작을 넘어설 만큼 흥미로운 

스토리가 나오지 않으면 시청자의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gahye_k@yna.co.kr

"시즌10도 가능해요"…흥행 IP로 계속 달리는 시즌제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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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장면…청룡서 빛난 화사·박정민에 호응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안 본 사람

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이 영화

를 최소 100번 이상 봤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제46회 청룡영화상 시상식 

이후 열흘간 수상작이나 수상자보다 더 화제

가 된 건 뜻밖에도 가수 화사의 축하공연이

었다. 

배우 박정민과 함께한 화사의 공연 영상은 

'하루 종일 영상을 보게 된다'며 후유증을 호

소하는 댓글이 잇따르면서 28일 유튜브 조회

수 554만 건을 기록했다. 

화사는 지난달 발매한 신곡 '굿 굿바이

'(Good Goodbye)로 시상식 2부를 시작하는 

축하 무대를 장식했다. 

'굿 굿바이'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한 박정

민은 객석에서 걸어 나와 화사의 무대를 바

라보다가, 자연스럽게 화사의 공연에 합류했

다. 

특히 화사를 사랑스럽다는 듯이 보면서도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는 박정민의 표정과 

눈빛은 어른들의 우아한 이별이라는 노래의 

내용과도 절묘하게 어우러졌다. 

함께 지켜보던 배우들은 물론 생중계나 영

상으로 함께한 관객들은 공연의 일부인지 실

제 상황인지 헷갈릴 정도로 물 흐르는 듯한 

연출에 환호했다. 

이 같은 호응은 청룡 시상식 무대와 뮤직

비디오 영상을 거쳐 박정민의 산문집으로까

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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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의 힘. 책 제목이다. 아내가 

구해 왔는데, 그 책을 읽었다. 읽

기에 어려움은 크게 없었다. 듣고 

배웠던 이야기를 엮어 놨기 때문

이다.  

책을 펴고 한국 챕터를 먼저 읽

었다. 챞터의 첫 구절이다. ‘ 한

반도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풀 수없다. 그냥 관리만 할 

뿐이다. 전 세계에는 이 문제말고

도 관심이 필요한 시급한 일들이 

널려 있다.’ (책 페이지 161) 

읽으며 섬뜩했다. 한반도 문제

는 그냥 방치하는게 최선책이라

는 말이 놀라웠다는 말이다. 책은 

이야기를 계속한다. ‘ 미국도 남

한을 위해 싸우고 싶은 마음은 털

끝만한 마음도 없다.’  

이어지는 저자의 변이다. ‘(남

북 문제의) 해결책은 타협이겠지

만 남쪽은 이에 관심이 크지 않고, 

북쪽 지배층 역시 이를 받아드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달 APEC기간이었다. 한

국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대통령

과 만났다. 이어 중국지도자와도 

회담했다. 회담결과는 상당히 우

호적이고 화기애애 했던 모양이

다. 한국은 이제 동북아에서 심판

이나 중재자가 아닌 힘있고 당당

한 몸집을 가진 선수가 된 모양인

게라. 아직 부족한게 있기는 하지

만 말이다.  

오래전 신문만평으로 실린 그

림 한장이다. 그림은 수십년전 나

온 삽화이다. 미국과 당시 소련과

의 권투시합에서 한국이 심판을 

맡는다는 설정이다. 눈에 뜨이는 

건 핫바지 저고리인 심판의 모습

이고, 링위에 그려진 한반도이다.  

이젠 한국의 심판 역할도 시들

해졌다. 핫바지 저고리는 더이상 

아닌바. 이젠 당당히 링위에 올라 

잽과 펀치를 날리는 선수가 된거

다. 헤비급이 아닌 경량급이다만 

펀치하나는 강력하다. 잽도 일품

인데, 발놀림 또한 경쾌할 거라 믿

는다.  

한편 APEC회담에서 북한에 관

한 이야기는 별로 많지 않았던 모

양이다. 책에서 언급한 또다른 구

절이다. ‘(몇몇 식자識者들은) 

공공연히 북한정권이 붕괴되는 

날을 대비 하자고 한다. 그러나 정

말 그날이 앞당겨진다해도 큰일

이다. 그날에 대한 변변한 준비조

차 없는 마당에 일단은 입을 다물

고 있는 것이 최선이다. 현재는 이

도저도 할 수없는 상황이다.’  

아무런 일도 벌이지 말라는 충

고이다. 이역시 뒷맛은 개운치 않

다. 마냥 손을 놓고 있으라는 말인

바. 정녕 남북한 문제에 비책은 없

다는 말인가?  길은 분명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

사도행전 2:28) 

 

첨) 책은 재미있게 읽었다. 그런

데 몇몇 곳에 어색한 번역이 보였다. 

번역가의 성의가 부족했던가. 아니

면 그의 번역실력이 일천했던가. 그

건 아쉽다.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
다. 칼럼니스트, 목사

skyusa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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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하는 마음 

한담객설閑談客說: 지리의 힘 

길을 걷다 산책길에 나무들을 만나면 어

찌 그리도 모양새나 색깔 나무껍질의 무늬

마저도 제각각인지 모를 일이다. 멀리서 보

면 모두가 '나무 색깔'이라고 여겨지지만, 가

까이 다가가서 보면 그 모양이나 무늬가 참

으로 신기하다. 어느 나무들은 울퉁불퉁 잘

려져 나간 모양처럼 고목도 아닌 것이 고목

인 모양으로 있는 것이다. 또한, 어느 나무들

은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나무도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이 훅 뚫리는 느낌이 들게

도 한다. 모두 남의 눈치가 아닌 각자의 생김

새와 방법대로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가 싶

다.  

우리는 모두 이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최

선을 다하며 제 색깔과 모양과 무늬와 목소

리를 내며 사는 것이다. 때로는 그 소리를 제

대로 내지 못할 때 마음의 병도 되고 몸의 병

도 되는 것이리라. 그것 또한 자신의 몫인 것

이다. 곁에서 제아무리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중요

한 것은 남을 챙기는 일보다 우선 나 자신을 

먼저 제대로 잘 보살피며 사는 일이 상대를 

위하고 가족을 위하는 일인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 있다고 얘기한들 얼

마나 자식에게 마음이 전달될까 말이다. 

아내가 아프다고 남편이 아프다고 안쓰러

운 마음이야 있지만, 당자자의 그 아픔을 서

로가 어찌 알겠는가 말이다. 아픈 사람의 서

러움만 더욱 커진다. 몇 년 전 늦가을 새벽 골

프를 즐기다가 허리에 무리가 왔던지 다리

가 아파 1년을 고생한 때가 있었다. 그 아픔

은 남편이나 자식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

다. 괜스레 짜증만 나고 속만 상하고 서운하

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부터 건강에 대한 나의 인식은 

아주 많이 바뀌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우선 나 자신의 건강을 잘 챙기기로 말이다. 

옛말에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다. 어

른들이 쉬이 '아이고, 죽겠다!'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식이 얼마나 많을까. 건성건

성 듣고 지나가는 일이 많다는 얘기다. 그러

니 내 몸 내가 잘 챙겨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

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

각을 한다. 누군들 아프고 싶어서 아플까. 내

색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앓는 소리를 

참아보려다가도 할 수 없이 새어 나오는 신

음을 어찌하란 말인가. 누군들 젊은 시절이 

없었을까. 그 펄펄하고 건강했던 시절이 왜 

없었겠는가. 그러나 늙어보지 않은 사람들

이 어찌 그 마음을 알까.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나 지인한

테도 적당하게 하자. 그 무엇일지라도 오버

하지 말자.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

력만큼이면 족하지 않을까 싶다. 형제.자매

도 그렇지만 친구도 마찬가지다. 어려운 형

편에 있거나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돕게 되지

만, 정도를 넘으면 서로 불편한 관계로 흐르

기 쉽기 때문이다. 친절하게 잘하다가 적당

한 거리를 두게 되면 그 친구는 서운함에 새

로운 아픔의 골이 생기는 것이다. 관계란 이

렇듯 참으로 어려운 숙제임이 틀림없다. 다

만, 내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과 행동으로 최

선을 다했으며 족한 것이다. 

자식한테도 너무 바라지 않는 마음이면 

좋겠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도 아이들이 

자라 각자 제자리에서 살기에 여유로운 이

야기를 하는지도 모른다. 어느 부모들처럼 

나 역시도 세 아이를 위해 극성도 떨고 했던 

때가 있었다. 그렇다고 그 열정적으로 했던 

그 시간과 돈을 그 아이들이 알기나 할까. 다

들 자기네들이 똑똑해서 지금에 있다고 생

각할 것이다. 그러니 그때 그 최선의 마음으

로 족하면 그만일 일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세 아이에게 들려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으

며 또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부부도 서로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은 

각자가 자기 건강을 잘 챙기는 일이다. 나이 

들면서 서로의 건강으로 심려를 끼치는 것

보다 미리 건강을 잘 보살펴서 삶을 잘 관리

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

다. 작든 크든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일은 

내 건강을 잘 챙기는 일이다. 서로 적당한 운

동도 하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취미 생활도 즐

길 수 있으면 최고일 것이다. 삶에서 서로에

게 기쁨과 행복만이 될 수는 없지만, 건강으

로 가족에게 버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일상

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강한 삶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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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문화예술이 단순한 볼거리와 즐길거

리를 넘어 인간의 정신 회복을 이끄는 ‘감정

의 언어’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

로 인기를 끈 영화 ‘케데헌(K-pop Demon 

Hunters)’과 그 주제곡 ‘골든(Golden)’ 은 

예술이 인간의 내면에 어떤 방식으로 치유의 

신호를 보내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다

.  

영화 ‘케데헌’은 한국 전통 신화 속 상징

인 호랑이와 까치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해

, 상처와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인간의 회복력을 표현한다. 호랑이는 용

기와 회복, 까치는 희망과 행운을 상징한다. 또

한 영화 속 주인공 루미의 실제 모델인 뮤지션 

이재(EJAE)는 아이돌 가수의 꿈이 좌절된 뒤 

음악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치유의 과정

을 걸어왔다. 그녀가 직접 만든 영화 주제곡 ‘

골든’은 이러한 개인적 상처와 극복의 여정을 

담아냈다. 따뜻한 선율과 진솔한 가사는 음악

이 어떻게 자기 회복의 언어가 될 수 있는지를 

상징한다.  

뇌과학으로 본 음악의 치유 메커니즘은 다음

과 같다. 음악은 단순한 청각 자극이 아니라, 인

간 감정을 조절하는 강력한 신경학적 자극으로 

작용한다. 가사의 언어적 의미는 뇌의 왼쪽 측

두엽이, 음의 높낮이와 감정적 공감은 오른쪽 

두정엽이, 리듬과 운동 반응은 소뇌가 담당한

다. 이처럼 여러 신경 회로가 동시에 활성화되

며, 감정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일어나

는 것이다. 특히 개인의 경험과 상처를 바탕으

로 만들어진 ‘케데헌’ 주제곡 ‘골든’은 청

취자에게 ‘감정적 공명(emotional reso-

nance)’을 일으켜, 트라우마 치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예술을 통한 치유는 단순한 감상의 차원을 

넘어선다. 뇌는 예술적 자극을 통해 과거의 경

험과 현재의 감정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인지

적 틀을 형성한다. 이는 외상 경험으로 인해 왜

곡된 감정과 사고 패턴을 완화하고, 자신을 다

시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다. 영화와 음

악은 이러한 심리적 재구성 과정을 촉진시키는 

매개체로서 작용한다.  

최근에는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 실시간 디지

털 연결을 통해 전 세계인의 정서적 공감을 더

욱 확장한다. 아이폰 간 실시간 방송(iPhone-

to-iPhone real-time broadcasting) 등 기술적 

소통 플랫폼이 정신 건강 회복의 네트워크로 

활용된다. 이를 신개념 정신의학언어인 ‘글로

벌 멘탈 자키(Global Mental Jockey, GMJ)’

로 설명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의 예술은 단순

한 감상의 영역을 넘어 ‘정신적 상호 연결’

을 만들고, 개인의 아픔이 사회적 회복으로 확

장되는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치유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음악과 영화, 그리고 기술이 결합한 이번 케

데헌 프로젝트는 예술이 인간 회복의 언어적 

가치로써 지닌 치유의 본질을 재조명한다. 예

술은 인간의 마음 회복을 위해 가장 오래전부

터 사용해온 심리치료의 도구다. 지금 이 시대

는 예술의 언어로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치유

해 나가야 할 때이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요즘 정신건강 의

학에서 관심도가 높은 음악 치료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 

성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감정의 언어 ‘음악’은 트라우마 회복의 시작
점”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
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감정의 언어 '음악'은  
트라우마 회복의 시작점" 



The Boston Korea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광고 29

617.949.1766



The Boston Korea2025년 12월 5일 금요일  30 칼럼



The Boston Korea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광고 31






